
모세의 승계자 여호수아<신명기34:1-12(민수기27:12-23>
 * 담임목사는 가도 교회는 계속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백향목교회에 오실 8대 목사님
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서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의 영성과 
신앙에 따라 선물로 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청빙위원들과 성도들은 예배와 기도로 신
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좋고 아름다운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지금이 다윗의 전성기라면 타락하지 않은 솔로몬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원 드립니다.  

1) 모세의 생애, 사명, 마무리, 죽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생애와 사명과 징계와 특이한 죽음을 보며 마음 아프고 고
난속에 숨어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말씀 드립니다.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 공주의 아
들로의 성장하여 히브리사람을 도우려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하는 시기, 아내
도 아들로 도움이 안 되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절망의 미디안 시기, 가장 처량하고 비참한 때 
출애굽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 40년의 시기, 이 광야에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럼에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아 두려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 분노하시지만 모세의 기도로 분노
를 풀으시고 가나안 정탐의 부정적 사람은 죽이고 긍정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리십니
다.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과 불만을 쏟으면 불뱀이 와서 고통을 당하는데 놋뱀을 바라보는 사
람은 살게 하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살 수 있습니
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생수가 나오게 
하라고 하셨음에도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한 분노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위를 두 번 친 
한 번의 잘못으로 가나안을 다 보여주시고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죽을 때에
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것처럼(신명기34:7)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몸이 약
하고 질병에 걸리면 사명이 끝나고 건강하면 사명 감당한다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맡겨주
신 사명이 끝나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곳이 분명하지 않고 지명
이 다른데 이것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백두산을 다르게 부르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데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천사가 싸우는데 그 이유는 모세의 무덤을 만들면 사람은 보
이는 것에 집중하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시체를 드러나게 
하여 우상이 되게 하고 천사는 없애서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본질의 세계입니다. 인간관계도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고 들리
는 말에 집중하지 말고 그 이면에 집중하여야 상대방의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믿음을 소원 하십시오. 믿음이 아니면 다 지옥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
리가 믿음의 승리로 영적인 실력이 나타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천국을 이루면 세상을 이
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질투하여 대들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 사람은 세상에
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 하시면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모세는 
대면하여 말씀하심을 말하시며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을 책망하고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
셔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한 번 실수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백성들의 수없
이 많은 죄는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목회자에게 권리와 특혜는 조금 주시지만 그에 대한 형벌
과 책망은 엄청 큽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은 징계가 아니라 들어가면 
전쟁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안식입니다. 즉 보이는 것은 징계이지만 그 이면은 하
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복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루 하루 순종
과 믿음과 감사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



나님의 하시는 일에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그 가운데 보이는 일을 분별하여 열
심히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세도 복음과 말씀만 남게 하시고 시체를 감춥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만 남고 말씀만 남아야 합니다. 물질이 풍족하고 세상의 유명한 삶이 좋
은 것이 아니라 산골짜기 한 송이 백합화의 삶이 평안합니다. 모세의 죽음을 애통하던 백성들
은 시체 없는 장례를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2) 모세의 승계자 여호수아
  모세가 여호수아를 도제교육을 통한 승계,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운 승계가 성경적인 자연스
러운 승계입니다. 교회와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온유하고 겸손한 만큼 후임목사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서류와 한 번의 설교로 목회자를 택함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에 청빙위원 뿐 아니라 
교인들도 목숨 걸고 기도하여 영적 분별력이 생겨야 합니다. 사무엘도 보이는 사울을 택하여 
실수 했음에도 또 보이는 매력으로 엘리압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는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젊고 신선함만
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좋은 선물로 선택 하십시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혜와 말씀의 
영에 맡기고 바울도 주와 그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입니
다. 그 말씀에 따르는 목회,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며 교회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말씀과 사랑의 아우라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어지는 부흥과 건강한 교회가 되길 예수 이
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